
질해 입고 입혀야 하였으니 그
같은 여러 각고가 남의 필설로
전하는 것처럼 수월할 이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옛날 같으
면 집집이 익히 알고 있을 초
종집상과 복제에 대해 요즘 허
명의 녹이나 받고 있는 무슨
인간문화재들보다진솔한 장인
匠人으로 이름이 나 복식 전공
의 민속학자 등이 불원천리로
찾아와 배우고 고증을 받아가
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동애가 7년 전 그 선고의 복
상중일 때 소관이 있어 방갓에
상복 차림으로 봉화읍내에 나
갔다. 그곳의 큰 다리 내성교
乃城橋를 건너오면서 문득 담
배를 피워 물자, 몸을 못가누
는 취객 하나가 옆구리를 치받
으며‘상제놈이 왜 노중에서
담배를 태려 무느냐’고 꾸짖었
다. 다른 행인 하나가 멈추고
연유를 묻더니‘제놈은 고주망
태가 되어 행인을, 그것도 상
제를 치면서 웬 매화타령이냐’
고 취객을 나무랐다. 동애가
정색하고 사죄하기를‘아니올
시다. 내가 무심중 예를 잃는
것을 저분이 깨우쳐 주었으니
비록 취했다 하나 나의 스승이
올시다’하였다고한다.

만년에 들면서 국내에서 유
문儒門 노사들이 차례로 윤서
淪逝하니 이윽고 원근에 동애
옹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그
리고 도처에서 구문求文이 답
지하여 지어 나가는 글이 더욱
많아졌다. 혹자는 그 유고의
분량이 채산蔡山(복야공파 충
재공계 시조후 3 3세 권상규權
相圭, 1874~1961)을 능가할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유림의
일 외에 종사宗事에도 두루 관
여하여 3년 전 2 0 0 7년 병술丙
戌 가을의 능동 시조 태사공
추향에 도유사 수임首任이 되
기도 하였다.
문장이 떠난 뒤 이를 뒤이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5 0 0여 문상자에 들어온 만장輓
章이 세 폭이었다. 

규성일야낙강동奎星一夜落
江東 : 문창성文昌星 하룻밤에
강동으로 떨어지니
회고오림유숙동懷古吾林有

孰同 : 회고컨대 사림에서 뉘
이와 같았던가
누항단표군자락陋巷簞瓢君

子樂 : 가난한 여염에 한 그릇
밥 군자의 낙이라
숭고덕의추로풍崇高德義鄒

魯風 : 숭고한 덕의는 공맹부
자 풍격이었네

팔십일년근신궁八十一年謹
身躬 : 81년을 몸소 삼가며 실
천하여
어시어례강이통於詩於禮講

而通 : 시서와 예악을 강하고
통했거늘
수문천상하기조修文天上何

其早 : 하늘에서 글 닦는 일
무에 그리 서두시는가
수곡해가통우통數曲�歌慟又

痛 : 몇 가락 해로가�露歌에
통곡 통곡하네

족종族宗 오걸五杰 통곡
재배만慟哭再拜挽

단아기심근후자端雅其心謹
厚姿 : 단아한 그 마음에 도타
이 삼가는 모습
문장성예묘년시文章聲譽妙

年時 : 문장과 성화는 묘년에
비롯하고
근천지효치가정根天至孝治

家政 : 하늘에 근본한 지효로
집안을 다스리며
돈자임천수고규遯自林泉守

古規 : 스스로 임천에 숨어 옛
규범 지키셨네

하수유인팔십년遐壽由仁八
十年 : 인덕으로 말미암은 8 0
년 긴 수한
평생불입시비변平生不入是

非邊 : 평생에 시비를 가리는
곳 발딛지 않아도
향린자자칭고사鄕隣藉藉稱

高士 : 향당에 높은 선비로 일
컬음 자자한 중에
부의궁환성명전扶義窮 �

性命全 : 대의 부축해 세상 다
하도록 성명 온전히 하셨네

족질族侄 오창五昌 통곡
재배만慟哭再拜挽

위의 두 편 만사 중 앞은 영
주의 구질九秩 문로門老 권오
걸權五杰옹의 것이고 뒤는 그
아우 권오창權五昌씨로서백중
간에 지은 것이다. 후인의 것
으로는 고인이 그 선인先人과
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국사편찬위원회 권기갑權奇甲
씨의 만시 5절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한 절구를 소개한
다.

배친지석배현사陪親之席陪
賢師 : 어버이 모신 자리 어진
스승 모신 일
회고잠심몽각의回顧潛心夢

覺疑 : 되돌아 생각에 잠겨 꿈
인가 싶은데
무호어금무문처無�於今無問

處 : 부친 안계신 지금 문의처
또 없어질사
홀문난보토난사忽聞蘭報吐

難詞 : 홀연 날아든 부음에 못
할 말씀 토하는가

경인지월庚寅至月( 1 1월)
지상족손地上族孫 기갑奇甲 통
곡재배만慟哭再拜挽

옹에게 집지자執贄者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듯 도리桃李로
이를 만한 문도가 1 0여인에 불
과하다는 설인데 그 마지막 임
종 문하생에 권도현權渡玹(구
명 오권)군이 있었다. 군이 1 2
월 1 6일 옹의 귀장 전야에 5 4 0
여언의 애절한 제문을 지어 고
결告訣의 전을 올렸다. 필자가
빈소에 당도하여 막 조상을 마
치자마자였다, 그 제문의 말미
가 다음과 같았다.

선생려소자왈先生勵小子曰
민이상구여가성의敏而常求汝
可成矣 우왈아수년로쇠모일심
又曰我雖年老衰耗日甚 차여지
학불심且汝之學不深 연필욕득
견여지만제일장의然必欲得見
汝之輓祭一張矣 소자부득능일
편제여만차전小子不得能一篇
祭與輓此前 소위오호통재지고
야所謂於乎痛哉之故也 소자혼
이불민小子混而不敏 선생지교
이약지혼구지일촉先生之敎以
若知昏衢之一燭 금야규성이극
今也奎星已極 소자지고덕질의
小子之考德質疑 어하소의호於
何所依乎 소자지구학小子之求
學 기하망재豈何望哉 고인운지
정무문古人云至情無文 소자어
선생하감무문호재小子於 先生
何敢文乎哉 연약장문이서기정
즉然若將文以敍其情則 소자기
십번장지미가득온오의小子豈
十幡張紙未可得蘊奧矣 거진충
곡言巨盡衷曲 오호통재於乎痛哉
: 선생이 소자小子(조그만 존
재라는 자칭)를 책려하시기를

‘부지런히 항상 구하면 너는
이루리라’하시고또 이르시기
를‘내 비록 나이 늙고 날로
쇠모하며 또한 네 배움이 깊지
못하나 반드시 네가 지은 만제
문 한 장을 보고 싶구나’하시
었으니 이는 소자가 이전에 한
편의 제문이나 만사를 능히 짓
는다 이르지 못한 때문이오니
오호라, 애통하옵니다. 소자가
어수선하고 민첩하지 못하오나
선생의 가르침이 어두운 길거
리를 밝히는 하나의 촛불임은
알아 깨우치는 바이온데 이제
문성文星이 졌으니 소자가 인
덕을 계고하고 의난疑難을 질
의하기를 어느곳에 의지하여
하오리까. 소자가 배우기를 구
하기로 어디에 어떻게 바라오
리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정이
지극하면 글로 지음이 없다 하
였는데 소자가 선생께야 어찌
감히 글로써 함이 없사오리까.
하오나 정작 글로써 그 마음을
펼치기로 한다면 소자가 비록
열 폭의 비단으로도 깊이 쌓인
것을 다하지 못할 것이어늘 어
찌 구비서린 충심衷心을 다하
리까. 오호라, 애통하옵니다.

발상發喪 후 발인 치장治葬
까지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1 2월 1 3일 초상시 집사
호상護喪 권오창權五昌
상례相禮 권영원權寧元

축祝 권정길權正吉
사서司書 권영규權寧珪
사화司貨 권영락權寧洛
돈장敦匠 권건창權建昌
조빈造殯 권정명權正明

•1 2월 1 7일 상례시 집사
파록爬錄(봉화 향중鄕中)
호상 권오창
상례 강신협姜信協
축 이우상李佑相 외3인
독제문讀祭文 변동우邊東雨

외4인
찬자贊者 김중경金重景 외5

인
알자謁者 이동국李東國 외4

인
찬인贊引 김덕수金德洙 외4

인
제명정題銘旌 장성칠張星七

외4인
배영교陪靈轎 김재교金在敎

외5인
동역董役 박춘순朴春淳 외5

인
치산治山 김규동金圭東 외5

인
접빈接賓 정승국鄭承國 외5

인
군향軍餉 김순현金舜顯 외4

인
돈장敦匠 김진동金振東 외4

인
조빈造殯 박승훈朴承勳 외5

인
주초감酒草監 김정섭金正燮
공반供飯 김용탁金容倬 외4

인
인빈引賓 변재연邊在淵 외4

인
진설 김준원金俊源외4인
봉향 김기동金淇東외4인
봉로 홍순룡洪淳龍외4인
봉작封爵 김희문金熙文 외4

인
전작奠爵 전용철全龍鐵 외4

인
사준司尊 이유경李裕京 외4
도판都辦 이운李澐 외4인
시도時到 금용건琴鏞建 외5
직일直日 김석재金錫在 외8
산신헌관山神獻官 김두섭金

斗燮
산신축山神祝이철재李喆宰

•1 2월 1 7일 상례시 집사
(친족)
호상 권오창
상례 권상목權商睦
축 권영직權寧直외1인
제명정 권태규權泰圭
독제문 권무탁權武倬외1인
진설 권영발權寧發 외5인
봉향 권영건權寧建 외1인
봉로 권오섭權五燮 외2인
봉작 권유석權裕錫 외2인
사준 권영원權寧元 외2인
용여배행龍輿陪行 권태현權

泰鉉 외1인
영교배행靈轎陪行 권영복權

寧福 외1인
제주도감題主都監 권태윤權

泰允 외1인
제위판題位版 권태홍權泰洪

외1인
인빈引賓 권오형權五亨 외1
접빈 권오종權五宗 외2인
치산도감治山都監 권오선權

五宣 외2인
군향軍餉 권오서權五瑞 외1
동역董役 권태수權泰秀 외1   
주감酒監 권태일權泰日
초감草監 권태욱權泰旭
반감飯監 권종진權宗鎭 외1
도판都辦 권헌섭權憲燮 외6
시도時到 권태균權泰均 외3
직일直日 권헌대權憲大 외3   

<사진 · 글 權五焄>

92 0 1 1년 1월 1일 토요일 제137호

▲석평리 선돌의 본가에 들러 사당에 고유를 마친 영구가 지상여에 이가하여 재발
인을 하고 있다

▲1 9 9 9년 2월 모친상 집상시의 고 권헌조옹

▲2 0 0 7년 1 1월 2 9일 능동 시조 향사의
수임으로서 전석 능동재사 대당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고인


